
닛신보 “모비론” - 열 융착사로 언더웨어 강화  

닛신보는 스판덱스(spandex) “모비론”의 열 융착사(熱融着絲) R 타입으로 언

더웨어 용도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R 타입 교편포(交編布 : 성질이 다른 

두 올 이상의 실로 편성한 포)를 열 고정 처리하면 스판덱스끼리 접착하므로 

재단한 부분이 풀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소맷부리나 옷자락 부분을 안

으로 접어 넣고 감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종전에는 쇼트 팬츠(short pants) 등

에서 재단한 부분의 실이 풀리지 않도록 천을 겹치게 접은 다음 감침으로써 

이 부분이 두껍게 되기 때문에 쇼트 팬츠의 감친 부분의 선이 바지 밖으로 

볼록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열 융착사로 짠 쇼트 팬츠의 경우에는 감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런 선이 안보이는 특징이 있다. 

닛신보는 R 타입 열 융착사로 2003년 추동절부터 원형 편포나 경편포(經

編布)를 짜서 언더웨어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레귤러(regular) 실보다

도 약 2배 정도로 비싼데 봉제에서 팬츠 자락의 감치기가 필요 없어 제품 

가격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한다. 

“모비론”은 판매량의 약 70%가 팬티 스타킹(panty stocking)과 같은 레그

(leg)용 인데 일본 내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감소된 

양을 메우기 위하여, 언더웨어의 수요를 확대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다만 계절로 봐서 4~6월에는 판매량에 변화가 없으며, 판매의 50%를 차지

하고 있는 수출도 가격이 동요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22T 실의 가격이 떨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건식 방사 타입의 채산이 안맞는 제품은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며, 2004년도 판매량은 계획 달성이 확실하지 않다. 



“모비론”은 닛신보의 도쿠시마(德島) 공장에서 용융 방사 타입으로는 연간 

2,000t을 생산하고 있고, 건식 방사 타입은 연간 750t을 생산하고 있으며, 영

업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 ♣ 


